
봉제품 염색이 증가하는 섬유 선진국들 

값싼 섬유제품이 일본시장에 밀고 들어오자, 일본내의 어패럴업계나 염색

가공업계에서는 저렴한 수입품과의 정면충돌을 피하면서, 수입품과는 다른 

고급스러우면서도 독특한 일본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소재나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의 성수기를 놓치지 않고 시장이나 고객에게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퀵 

리스폰스(quick response)방식으로 주문자에게 납품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공장

의 재고도 줄였고 경영을 호전시키기도 하였다. 그럴수록 어패럴업자나 도소

매업자들도 가급적 판매전망이나 수요량을 정확히 판단하여 반품(返品)을 줄

이고 경영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제품의 주문을 아주 시즌에 임박하여 주문

하게 됨으로써 “초” 퀵 리스폰스(“超” quick response)를 생산공장에 요구하게 

되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는 어패럴 및 소매업계에서는 많은 전문가들

이 “염색에 깊은 기술이나 지식이 없더라도 간단히 봉제품으로써 염색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원래는 제품의 주문을 받으면 소

재인 원사나 원단을 생산하고 염색가공한 다음 봉제를 하는 데 상당한 시일

이 소요되었지만, 시장으로부터의 주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수요를 추

정하여 신속한 대응 방안으로 원단을 비축하는 등 성수기에 대비하였으나, 

유행이나 수입 등으로 시황이 급변하면 수요에 차질이 생겨 많은 재고를 안

게 되는 등 경영을 어렵게 만들어 왔다. 

그러자 생산공장에서도 이러한 리스크(risk)를 줄이고자 확실하게 주문을 

받은 다음에 생산하며, 그럴수록 생산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퀵 리스

폰스”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것도 부족하여 “초” 퀵 리스

폰스를 위하여 직물 등 소재가 아니라 봉제품을 준비하고 이의 염색만을 주



문받아 처리하는 생산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섬유업계의 추세를 빨리 읽은 염료 메이커는 각종 섬유의 봉제품

을 염색하기 쉽게 하는 염료를 개발하였다. 이 염료는 각종 섬유가 갖고 있

는 아니온(anion, 음이온)성과 이온(ion)결합하면서 응집현상(凝集現象)이 약해

도 염색을 가능하게 하는 카티온(cation, 양이온)성의 흡진(吸盡)염색용 물분

산체(水分散體) 피그먼트 컬러(pigment color)이다. 

이 피그먼트 컬러는  카티온성 물질로 예비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섬유가 

원래 갖고 있는 아니온성을 이용한 섬유소재에 카티온성 물분산 피그먼트로 

직접 염색할 수 있게 한 새로운 타입의 흡진염색용의 피그먼트 컬러이다. 

날염관계에서는 봉제품 날염용의 가격이 싼 잉크젯 프린트 장치(ink jet 

print 裝置)가 개발되었다. 또한 피그먼트 컬러로 봉제품에 프린트할 수도 있

으며 소형이면서도 성능이 우수한 건조기능도 겸하고 있는 장치의 설계가 

끝나 곧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 

침염(浸染, dip dyeing, piece dyeing) 및 날염(捺染, printing)분야에서 모두 봉제

품으로 염색하는 양이 증가하면, 종전의 가공방식에 의한 다품종 소량생산방

식이나 날염을 해오던 업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유럽의 이탈리아에서도 봉제품만을 염색하는 염색기계를 생산하는 기계 

메이커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며, 일본에서도 2003년부터 봉제품 염색기를 본

격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 기계는 봉제품의 염색과 적은 양의 포(布)도 염

색할 수 있는 하이 프레셔 마일드플로 래피드 젯 형(high pressure mildflow 

rapid jet 型)으로 되어 있다. 

앞으로 이들 염색기종이 개량 발전되어 다품종 소량의 염색이나 날염분야



에서 봉제품 프린트의 품질이 좋게 평가되면, 이제까지의 염색·날염업자는 

염색 방식의 발전에 맞추어 영업방식을 근본적으로 교체하여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장차 누구나 쉽게 봉제품을 염색이나 날염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분야의 

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고도의 염색이나 날염기술을 발휘할 수 있게 되면, 그 

동안 생산이나 판매의 체제를 새롭게 구축하여야 할 때가 올 것이다. ♣ 


